[image: image1.jpg]


[image: image2.jpg]AfEF = P ktsxs

(T ARt 5ot

= loﬂl-A’yt[m IA|E0] 7
===t

20214 19 202




[image: image3.png]


[image: image4.jpg]


[image: image5.png]TxH iz opyz!
Ebnfll o Ikl





 
�





�





노동조합, 대한노인회에 ‘희망 BOX’ 전달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은 1월 20일(수)부터 조직처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을 각 지방본부에 파견, 현장 조직활동 강화를 위한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. 이는 사전 점검을 통해 노동조합 14대 집행부 첫 해의 지부통합/신설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여 조직안정을 꾀하고 오는 2월 열릴 정기 지부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다. ��중앙상집은 오늘부터 3일간 ○통합/신설지부 결성준비위원회 구성 및 준비사항 ○코로나19로 인한 안전한 방역 및 대비사항 ○지부대회 개최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. ��이와 함께 재택근무 이행여부, 9to6 이행여부, 지부조직 현행화 관리 등도 낱낱이 조사할 예정이다. 노동조합은 이를 통해 일부 지부의 조직운영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조직관리와 안정화를 위해 이를 각 지부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다. ���KT노동조합 변우영 정책실장을 비롯한 UCC는 1월 20일(수) 11시, 강릉시 경강로에 위치한 강릉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UCC 기금으로 마련한 ‘희망 BOX’를 대한노인회 강릉지회에 전달했다. ��이는 감염병 예방조처로 경로당이 폐쇄되는 등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연이은 한파로 소득이 줄고 피해가 큰 어르신들의 안부를 여쭙고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, 생활용품과 방역용품으로 구성된 희망박스를 전달한 것이다. ��변우영 정책실장은 “어르신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주력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사회안전망 때문에 제대로 대접받지도 보호받지도 못하고 있다"고 밝힌 뒤 “코로나로 사람 간 거리가 멀어지는 요즘, KT노동조합과 UCC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더는 소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꾸준한 관심으로 지원하겠다”고 약속했다. 








노동조합 지방조직 현장점검 실시�지부통합 및 지부신설에 따른 지방조직 사전 조사 목적�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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